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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7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중

에서 <중국: 선진 및 한당>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17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삼

았으며,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와 관

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은 모두 22개의 철학 전문 학술지이다.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 및 한당> 시기의 유학과 유교 관

련 논문은 총 73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이 18편이

고, 일반논문이 55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15년도 71편, 2016년도 65

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선진시기가 총 67편, 진한시기 6편, 한대 이후

부터 수당시대까지가 0편이다. 2015년도에는 총 71편의 논문 중에서 

선진시기가 67편, 진한시기 4편이었으며, 2016년에는 총 65편의 논문 

중에서 선진시기가 55편, 진한시기가 10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마

찬가지로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시기의 논문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

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

물별 분류에서는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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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

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종교, 다섯째 교육, 여섯째 기타로 분류하였

다.

2. 인물별 분류

전체 73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은 모두 41

편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 공자: 15편, ② 맹자: 6편, ③ 순자: 14편, ④ 

기타 인물: 6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와 관련

된 논문이 35편이고, 기타 인물은 모두 한대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중

서(董仲舒) 2편, 환담(桓譚) 1편, 중장통(仲長統) 1편, 왕부(王符) 1편, 경

방(京房) 1편이다. 전체 논문의 편수는 2015년도의 33편과 2016년도

의 30편과 비교해보면 소폭 늘어났다. 2016년도에 비해, 공자 관련 논

문은 소폭 늘었고, 맹자와 기타 인물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순자 관련 논문이 2015년 11편에서 2016년 5편으로 대폭 줄었다가, 

올해에는 14편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올해 인물별 분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순자 관련 논문 중에서 박사논문이 5편이나 발표

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대의 유가 사상가 관련 논문도 2015년도에는 3편에 불과했으나, 

2016년도에는 8편, 올해는 6편으로 꾸준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 2016

년도에는 육가(陸賈) 관련 논문이 5편이고, 가의(賈誼)·동중서(董仲舒)·

왕충(王充)·정현(鄭玄)이 각각 1편이었다. 올해는 동중서 이외에도 환

담(桓譚)·중장통(仲長統)·왕부(王符)·경방(京房) 등 새로운 인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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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소개되어, 한대 사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7년도에는 순자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한대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다만 한대 이후부

터 송대 이전까지의 유학 사상이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각균 孔子의 人性 硏究 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2 김성인 공자의 교육철학과 그 실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3 박인선 공자가 꿈꾸던 행복국가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4 이수빈 孔·孟의 美育思想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5 김재경 공자의 사유방식과 창의성의 관계
유교사상문화연

구 70
한국유교학회

6 김재경 공자의 뒷담화와 그 피드백 효과 동양철학연구 91 동양철학연구회

7 김용재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논어(論語)』 경
문(經文)의 해석학적(解釋學的) 이해(理解)
[7-1] - 「술이(述而)」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8
 임명희 
김세원

동·서양 고전에 나타난 도덕적 통념에 관
한 비판적 해석 - 『논어』와 『에우티프론』에 
나타난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의 사례를 중
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9 윤민향
공자(孔子)의 문명론에서 정서적 억압 문제
의 부재(不在)에 관한 시론(試論)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10 이희재 공자의 행복관 연구 -『논어』를 중심으로 -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11
손흥철
박용석

老子와 孔子의 道개념과 社會正義 고찰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12 박승현 공자의 인(仁) 사상과 공감능력회복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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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영진 義利 문제에 대한 공자와 맹자의 인식 연구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14 임태승
“공자적위(孔子適衛)”의 본말과 그 행정(行
程)의 재구성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5 김경희 『논어』에 나타난 죽음 인식과 불멸성의 추구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2017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15편이다. 2015년도

는 16편, 2016년도 11편으로, 꾸준히 10편 안팎의 편수를 유지하고 있

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박사논문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4편인데, 공자의 철학이나 이론을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은 보이

지 않는다. 

신각균과 김성인, 이수빈의 논문은 모두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나

머지 박인선의 논문은 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신각균의 논

문은 현대사회가 오로지 경쟁에 의한 승리만을 추구함으로써 비도덕

이고 비윤리적인 사회로 전락했다는 문제의식에 출발하였다. 필자는 

공자의 인성교육이 인간중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현

대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의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성인도 현대사회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개인의 자기 수양

보다는 경쟁과 출세, 명성만을 위한 위인지학(爲人之學)을 추구함으로

써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하였다. 필자는 공자

의 공부가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기 수양을 추구하

기 때문에 공자의 교육을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

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공자의 교육철학을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세분화하여 오

늘날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현 방한을 모색하였다.  

일반 논문은 모두 11편인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경학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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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논어』의 경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김용재의 논문을 제외하

면, 나머지 논문들은 다른 학문 분야와의 비교나 교육, 심리학 등에 기

반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이다. 이러한 연구 형태는 최근의 학문

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정선 孟子 人性論의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예수백 맹자의 성선설과 정치이론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3 전병욱
『孟子』 「告子」편의 性善論에 대한 주자의 해
석  

유교사상문화연

구 70
한국유교학회

4 고재석
맹자 성선의 의미에 대한 연구 -본성현현
과 본성실현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90 동양철학연구회 

5 김세종
『맹자(孟子)』 동심인성(動心忍性) 장(章)의 
이질감 고찰 

동양철학연구』92 동양철학연구회

6 김혜수
맹자의 ‘적자지심(赤子之心)’에 대한 도덕형
이상학적 해명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7년도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6편으로, 2015

년·2016년과 동일한 편수이다. 2014년의 13편 이후로 이 분야의 연

구는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박사논문은 모두 2편으로, 2015년

도 1편, 2016년도 2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 편의 박사논

문은 모두 맹자의 핵심 이론인 인성론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

서 이정선의 논문은 맹자 인성론의 도덕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수양의 이론적 근거됨을 밝히고, 나아가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현되는지 밝히려는 시도이다. 필자는 맹

자의 인성론이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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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일반논문 4편도 각각의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맹자의 인성론

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다. 전병욱의 논문에서는 맹자의 성선론에 대한 

주자의 해석이 하나의 고유한 학문분야라고 규정하고, 주자는 맹자 성

선론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완벽한 

형태의 성선론의 구조를 완성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재석의 논

문에서는 중국 송명시기와 조선조에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다양한 이

론들이 전개되었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본성현현’과 ‘본성실현’이라

는 동일한 이론 구조를 그 근저에 깔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두 논

문 모두 맹자의 성성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법론과는 다른 접근을 시

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맹자 인성론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순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정희
중국 유가철학 발전사에서 순자철학의 전개
와 수용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 윤태양 순자 도덕철학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3 이광영
순자(荀子) 예론의 교육학적 해석: 메타프락
시스적 관점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4 최진규
순자의 예법철학에 관한 연구: 욕망과 분배
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5 배기호 『순자』에서의 혼란과 그 해결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6 이해영 순자의 이상사회론  
유교사상문화연

구 68
한국유교학회

7 김세종
순자 성론(性論) 재검토 - 성악(性惡)이론은 
순자의 사상인가 -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8 이해영 순자사상의 분합(分合)논리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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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9 양순자 순자(荀子)의 마음의 자율성에 대한 재고찰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10 안영석 순자사상의 도덕적 인식과 실천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11 정재상
감정은 내가 소유한 것인가 -순자 성정론의 
인식론적 지평과 의의-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12 김정희 『순자』에 있어서 ‘통류(統類)’의 의미 분석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13 윤태양
이기적 욕망을 인정하는 도덕이론의 문제 -
순자철학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

회

14 서세영
순자의 ‘악(惡)’ 개념과 악인(惡人)에 관한 연
구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017년도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모두 14편이다. 2015년 11

편, 2016년 5편에 비해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박사논문

이 5편이나 나와서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박사논문

의 주제도 유가철학에서 순자철학의 학술사적 가치를 다룬 논문을 비

롯하여, 도덕철학과 예론, 사회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순자 철학에 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논문의 경우에도 순자의 인성론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함으로써 성악설이 지닌 철학적 의미를 독창적으로 해

석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순자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심도 깊게 분

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김정희의 논문은 「중국 유가철학 발전사에서 순자철학의 전

개와 수용」이라는 논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자 철학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그 전개 양상까지 순자철학에 대한 학술사적 검토를 시

도하였다. 즉 이 논문은 선진시대 순자 사상이 형성된 과정, 진한시대

를 거쳐 송명시대까지 순자의 이론이 중국철학에 끼친 영향과 그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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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의미 등 순자에 대한 사상사적인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순자의 학문이 유가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고, 

나아가 유가 경학의 전승자로서 순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시

도하였다. 한편 최진규의 논문에서는 순자의 철학 중에서도 예법철학

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예법철학의 구조를 욕망과 분배라는 측

면에서 탐색함으로써 순자의 예법철학이 가진 철학적 가치를 밝히려

고 시도하였다. 특히 필자는 순자철학이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욕망,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분배,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집행

하는 군자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일종의 예법 시스템이라는 점을 

단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순자의 예법철학이 가진 논리성과 체계성을 

부각시켰다. 이 두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자 철

학의 독창성과 사상사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용호 京房易學의 思惟와 宇宙觀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

학교

2 조원일 왕부(王符)의 경제사상(經濟思想) 연구 동양철학연구 91 동양철학연구회

3 조원일 중장통(仲長統)의 천인관계론 연구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연승 『춘추번로(春秋繁露)』에 나타난 효(孝) 담론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5 김상래
동중서(董仲舒)의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
과 그 윤리적 함의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6 조원일
환담(桓譚)의 천도론(天道論) 사상(思想) 연
구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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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6편이다. 2015년 4편, 

2016년 8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 대상 인물은 2016년도와 마

찬가지로 모두 한대의 유가 사상가이다. 동중서(董仲舒)에 대한 연구는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2016년도의 연구 대상이었던 육가(陸

賈)·가의(賈誼)·왕충(王充)·정현(鄭玄)은 보이지 않지만, 경방(京房)·

왕부(王符)·중장통(仲長統)·환담(桓譚) 등의 새로운 인물이 연구되었

다. 주목할 만 한 점은 2016년도에 조원일이라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

해 육가·가의·왕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올해도 그에 의해 

왕부·중장통·환담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한 연구에 의해 한대의 주요

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6편의 논문 중에서 조원일의 「중장통의 천인관계론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인물을 다루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한대 사상사 연구에서는 동중서와 왕충 등 몇몇의 

주요 사상가만이 주로 연구 대상이었는데, 왕부나 순열 등과 함께 한대

를 대표하는 비판사상가인 중장통에 대한 이 연구는 향후 한대 사상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필자의 말처럼, 한대

의 천인관계론이 주로 동중서의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과 왕충의 천도

자연론(天道自然論)의 대립적인 구도에서 연구되어 왔고, 중장통의 천

인관계론도 이러한 구도와는 무관하지 않은 이론이다. 본론에서 다룬 

중장통의 천인관계론은 왕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왕

충과 중장통의 이론이 그 구조나 사상적 특징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보

이는지 드러나지 않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왕충의 천인관

계론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

에 중장통의 이론을 다루면서 왕충과의 차이를 비교해준다면, 중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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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특징이 보다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 경학사상 20편, ② 철학 37편, ③ 교육 7편, ④ 정치 및 

경제 3편, ⑤  기타 4편이다. 2016년과 비교해보면, 경학사상 분야와 

철학 분야, 교육 분야는 소폭 증가했다. 정치 및 경제 분야는 반으로 줄

어들었고, 기타 분야는 동일하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65편에서 73편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경학사상과 철학, 교육 분

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정치 및 경제 분야의 논문은 대

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이 13편으로 압

도적으로 많고, 『논어』와 『맹자』 각각 1편, 『춘추』 2편, 『예기』 1편, 그리

고 기타 2편이다. 2016년에 『주역』이 5편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경학

분야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되었던 『상서』

·『시경』·『주례』 등에 대한 연구가 올해에는 보이지 않는다. 작년과 마

찬가지로 3편의 출토문헌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이 분야의 연구 성과

가 매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기존

의 연구에는 보이지 않던 경방(京房)의 역학(易學)에 대한 박사논문이 

발표되어, 앞으로 역학 분야의 연구 영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다. 『춘추』와 『예기』 분야는 연구자와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

데, 작년과 올해에 각각 3편이 발표되어 경학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

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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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승우
『周易』 直觀的 思惟의 道德化 過程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김영 사서삼경에 나타난 명덕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3 김용재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논어(論語)』 경
문(經文)의 해석학적(解釋學的) 이해(理解)
[7-1] -「술이(述而)」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4 전병욱
『맹자』 「告子」편의 性善論에 대한 주자의 해
석 

유교사상문화연

구 70 
한국유교학회

5 황용호  京房易學의 思惟와 宇宙觀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6 원용준
역류 출토문헌을 통한 고대 주역의 형성과 
전개  

유교사상문화연

구 70
한국유교학회

7 이현중
중천건괘(重天乾卦)와 중지곤괘(重地坤卦)
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역의 수행론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8 조우진 『주역』에서 ‘신뢰[부(孚)]’의 의미 공자학 32 한국공자학회

9
천승민
유흔우

백서(帛書) 『주역(周易)』 『역전(易傳)』의 괘
기설(卦氣說)에 관한 연구  

공자학 32 한국공자학회

10 조우진 
고난(苦難)에 대한 역학적 고찰 –감괘(坎
卦)를 중심으로-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11 임병학
『주역(周易)』의 하도(河圖)·낙서(洛書)와 
「계사상(繫辭上)」 제9장 고찰 

동서철학연구 83 한국동서철학회

12 권호용
『주역(周易)』 구덕괘(九德卦)의 원의(原義) 
분석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13 김만산 역학(易學)의 수(數)에 관한 연구(硏究)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14 심의용 『주역』 읽기에서 서사적 방식에 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15 최인영
『주역』의 괘체와 해석 -호호체(互互體)·호
체(互體)·본괘(本卦)의 상관성과 『주역』 해
석-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

회

16 황병기 『주역』의 상징성과 그 역사적 기원 『온지논총』 52 온지학회

17 서정화 『春秋』王曆② -周代의 曆法 一考察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18 서정화
『春秋』왕력(王曆)③ -주력(周曆)에서 하력
(夏曆)으로, 그리고 공자의 “행하지시(行夏
之時)”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

회



제1장 선진·한당시기 유학연구   25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9 정병섭
『예기(禮記)』 제례관(祭禮觀)에 나타난 존왕
사상(尊王思想)적 예제(禮制)의 특성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20
홍성민
유흔우

竹帛 『五行』의 聖智觀 연구 
유교사상문화연

구 68 
한국유교학회

2017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 『주역』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역』 분야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도 더욱 세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

하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박사 논문 중에서

는 김영의 「사서삼경에 나타난 명덕 연구」가 기존의 경학사상 연구 성

과와는 달리, ‘명덕(明德)’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사서삼경 전체

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논문에서는 ‘명덕’이라는 개

념을 사서삼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개념의 정

확한 기원과 의미, 각 경전 속에 담긴 ‘명덕’ 개념의 분석, 나아가 시대

에 따른 이 개념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효용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명덕’ 개념이 정치적인 측면의 덕목에서 철학적인 경

향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후에는 성리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이론

화되고 철학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철학의 주요한 철학 개념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논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

문으로 평가된다.

『주역』 이외의 논문 중에서는 『춘추』 분야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春秋』의 王曆을 다룬 논문은 필자가 몇 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연속 논문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필자는 『춘추』의 경문에 기록된 

왕력의 분석을 통해, 전국시대에는 주력(周曆)과 하력(夏曆)이 혼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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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것과는 달리, 춘추시대에는 주력(周曆)을 사용했다는 점을 밝히

고 있다. 기존의 『춘추』 연구에서는 주로 『춘추』의 기록과 관련된 역사

적인 사실과 철학적인 담론을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당시 왕력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

창적인 영역의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정선 孟子 人性論의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예수백 맹자의 성선설과 정치이론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3 김정희
중국 유가철학 발전사에서 순자철학의 전개
와 수용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4 윤태양 순자 도덕철학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5 최진규
순자의 예법철학에 관한 연구 : 욕망과 분
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6 배기호 『순자』에서의 혼란과 그 해결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7 박재갑 儒學의 天人觀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8 정우영
儒家 ‘中' 사상의 철학적 考察: 『中庸』ㆍ『周
易』ㆍ『論語』에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9 윤민향 
공자(孔子)의 문명론에서 정서적 억압 문제
의 부재(不在)에 관한 시론(試論)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박승현 공자의 인인(仁) 사상과 공감능력회복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11 김경희 『논어』에 나타난 죽음 인식과 불멸성의 추구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12
손흥철
박용석

老子와 孔子의 道개념과 社會正義 고찰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13 박영진 義 문제에 대한 공자와 맹자의 인식 연구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14
임명희
김세원

동·서양 고전에 나타난 도덕적 통념에 관
한 비판적 해석 -『논어』와 『에우티프론』에 
나타난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의 사례를 중
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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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5 손세제
자로(子路)의 인물됨과 사승(師承) 관계 고
찰

동방학 37
한서대학교 동양

고전연구소

16 고재석
맹자 성선의 의미에 대한 연구 -본성현현과 
본성실현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17 김세종
『맹자(孟子)』 동심인성(動心忍性) 장(章)의 
이질감 고찰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18 김혜수
맹자의 ‘적자지심(赤子之心)’에 대한 도덕형
이상학적 해명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 이해영 순자의 이상사회론 
유교사상문화연

구 68
한국유교학회

20 김세종
순자 성론(性論) 재검토 -성악(性惡)이론은 
순자의 사상인가-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21 이해영 순자사상의 분합(分合)논리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22 양순자 순자(荀子)의 마음의 자율성에 대한 재고찰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23 안영석 순자사상의 도덕적 인식과 실천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4 정재상
감정은 내가 소유한 것인가 -순자 성정론의 
인식론적 지평과 의의-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5 김정희 『순자』에 있어서 ‘통류(統類)’의 의미 분석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26 윤태양
이기적 욕망을 인정하는 도덕이론의 문제 –
순자철학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27 서세영
순자의 ‘악(惡)’ 개념과 악인(惡人)에 관한 
연구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8 김상래
동중서(董仲舒)의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
과 그 윤리적 함의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29 이연승 『춘추번로(春秋繁露)』에 나타난 효(孝) 담론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30 조원일
환담(桓譚)의 천도론(天道論) 사상(思想) 연
구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31 조원일 중장통(仲長統)의 천인관계론 연구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32 김도일
유가(儒家)의 시중(時中)과 법가(法家)의 시
세(時勢)  

중국학보 80 한국중국학회

33 송재국
유가(儒家) 사상(思想)에 있어서 명(命)의 문
제(問題)  

동서철학연구 83 한국동서철학회

34 김종석
유가 사상과 신화적 사유의 상호 관계성 연
구 -성인 관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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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5 이상익
유교의 중화사상(中華思想)과 동아시아의 
화해 협력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36 이향준
陰陽인가? 陽陰인가?: ‘음양의 신화’에 대
한 인지적 접근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36편으로, 대부분이 선진시대와 공자·맹

자·순자와 관련된 논문이다. 그 외에는 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동

중서·환담·중장통 등의 인물을 다룬 논문이 보이고, ‘시중(時中)’이나 

‘음양(陰陽)’, ‘성인(聖人)’ 등과 같이 철학 개념을 주제로 삼은 논문도 보

인다. 박사 논문 중에서는 예수백의 논문이 눈에 띈다. 맹자의 인성론

을 다룬 기존의 논문과는 차별화되는 논지의 구성과 논의의 전개 방식

이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맹자의 성선설과 왕도정치의 관련성에 주목

하면서, 성선설이 맹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다양한 사상가의 논쟁을 통

해 만들어진 과정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선설을 다루면

서 주로 맹자와 고자의 논쟁만을 다룬 것에 비해, 양주(楊朱)를 비롯한 

전국시대의 다양한 학파들과의 비교를 통해 성선설이 형성되는 과정

을 추적함으로써 맹자의 인성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성선설의 기본 구도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마

음에 대한 맹자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

별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마음의 이중 구조에 근거한 맹자의 성선설

이 왕도정치라는 정치 이론으로 확장되는 논리 구조를 분석하여, 맹자

의 성선론과 왕도정치가 동일한 사상 체계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밝히

고 있다.  

한편 한대 철학을 다룬 논문은 연구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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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연구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연구 성과

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연구의 깊이

는 상대적으로 얕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동중서의 천

인합일설을 다룬 김상래의 논문을 살펴보면, 현재 학계에서 한대 사상

과 관련된 연구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동중서에 

관한 연구는 다른 한대 사상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에 담긴 윤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동중서 연구

에서 대표적인 분야에 해당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동중서 천인

합일론의 윤리적 함의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뛰어넘거나 혹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는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

다.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이 단순히 천인(天人)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정점에 있는 군주권의 강

화 또는 억제를 위한 이론 장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논문

이 이와 같은 기존의 일반화된 논의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논문만의 독창성이 담긴 연구 방법론이나 내용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각균 孔子의 人性 硏究 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2 김성인 공자의 교육철학과 그 실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3 이광영
순자(荀子) 예론의 교육학적 해석: 메타프
락시스적 관점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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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조분례
선진유학에 기초한 미적 삶의 교육철학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5 김재경 공자의 사유방식과 창의성의 관계
유교사상문화연

구 70
한국유교학회

6 김재경 공자의 뒷담화와 그 피드백 효과 동양철학연구 91 동양철학연구회

7 신순정
『대학』의 공부론과 인성교육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을 통한 ‘지(知)·정(情)·의(意)’ 
통합의 문제-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2017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2016년의 3편에 비해서는 두 배가 늘

어났다. 2016의 3편은 모두 공자의 교육 방법과 인성교육을 다룬 논문

이었는데, 올해는 선진유학과 순자, 그리고 『대학』과 관련된 논문이 포

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김재경은 작년에 공자의 피드백과 부정 평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올해에도 뒷담화와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공자 교육의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박사 논문 중에서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순자의 예론을 다룬 이광영

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동양의 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로 공자나 『논

어』에 치중한 한계가 있었는데, 순자를 통해 동양적 교육의 특징을 밝

히려고 시도한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논문으로 평가할 만하다. 필자는 

기존의 순자 예론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에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

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에 직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즉 기존의 연구는 교육이라는 인위적인 수

단이 가해지기 전의 인간의 본성은 항상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상태이

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순자의 관심이 

교육을 통한 본성의 처방의 아니라고 주장한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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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禮)를 알아보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순자의 예론

이 현재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어떠한 교육학적 의

미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즉 필자는 순자의 예론이 학문적 지식을 

공부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심성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순자의 예론이 단순히 악한 본성을 

교정하는 수단이라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해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인선 공자가 꿈꾸던 행복국가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2 김경미 儒家의 全人的 指導者像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3 조원일 왕부(王符)의 경제사상(經濟思想) 연구 동양철학연구 91 동양철학연구회

2017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3편으로, 작년의 6편

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작년에는 6편이 모두 정

치 분야에 치중되었지만, 올해에는 경제 분야도 한 편 포함되어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박사논문 중에서는 박인선의 논문에서 현대의 국

가가 추구해야 행복국가의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공자가 꿈꾸었던 행

복국가를 재구성하여 국가 행정에서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토대를 마

련하고자 시도하였다. 필자는 공자의 『논어』가 행정 권력에 관한 최초

의 저서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공자의 행복국가를 한국의 국가 시

스템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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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원일의 「왕부(王符)의 경제사상(經濟思想) 연구」는 기존의 연

구 성과가 드문 한대 사상가 왕부를 다루었다는 점과 왕부의 사상 중에

서도 경제사상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왕부의 경제 사상 중에서 ‘무본(務本)’의 경

제 정책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필자는 동한(東漢) 사회의 경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왕부의 경제 사상을 통해 찾

음으로써 당시 지식인의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실 참여 방법이 무

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5) 기타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수빈  孔·孟의 美育思想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이희재 공자의 행복관 연구 -『논어』를 중심으로 -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3 임태승
“공자적위(孔子適衛)”의 본말과 그 행정(行
程)의 재구성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이동아
『주역』에서 배우는 처세술(處世術) -음식연
락(飮食宴樂), 음주유수(飮酒濡首)의 괘사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2017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모두 4편으로, 1편은 공자의 미학 사상

을 다룬 박사 논문이고, 나머지 3편은 공자의 행복관과 주유열국(周遊

列國)의 행적, 『주역』의 처세술을 다룬 논문이다. 먼저 이수빈의 논문은 

공자와 맹자의 미학 사상을 비교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자와 맹

자의 사상을 통해서, 감성교육에 기반한 심미교육, 즉 미육(美育)의 중

요성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필자는 공자와 맹자가 추구하는 군자의 양성

이 인격 도야와 덕성 함양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 육예(六藝)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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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악(禮樂) 교화 등의 미육(美育)을 중시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육이 곧 수신제가치국평천하와 수기치인을 완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요한 논지이다.

한편 임태승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공자가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10여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던 행적을 일반적으로 주유열국(周遊列國)이라고 한다. 

필자는 공자의 이 행적이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춘추시대의 사

회·정치·역사 등의 여러 요인들이 종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

하였다. 즉 공자는 치국평천하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유열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주를 만나서 설득하거나 자신이 직접 현실 권력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자의 목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의 이러한 행적은 후세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 

이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

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에 기록된 73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소중한 업적이자 한국 학술

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술 조사 보고서에 각 논문 하

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

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면의 관계상 여기에서는 박사논문 1편과 일반



34   제1부 중국유학

논문 1편 등 2편의 논문만을 별도로 선별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안승우의 박사 논문 「『周易』 直觀的 思惟의 道德化 過

程에 관한 硏究」이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 『주역』과 관련된 논문은 다

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 논문은 『주역』의 직관적 사유가 도덕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직관적 사유와 분석적 사유가 종합되어 있는 『주역』 도덕 체계의 특징

을 논증한 논문이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주역』의 직관적 사유의 구조

나 『주역』 도덕 체계의 특징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직

관적 사유가 어떠한 도덕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유형화된 도덕 형식

으로 체계화되었는지는 논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역』이 

유가의 도덕 법칙을 체계화한 경전임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논문이 보다 완결된 형태의 학술 논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첨언한다.    

 먼저 주요 개념의 정의와 상호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개념의 이해에 많은 혼란이 초래한다. 필자는 인간의 사유 체계를 ‘직

관과 이성’로, 직관적 사유의 기제를 ‘감정과 은유’로 규정했다. 그리고 

『주역』의 직관적 사유를 ‘神’, 『주역』의 직관적 사유의 인식 과정을 ‘觀’ 

또는 ‘見’, 감정을 통한 직관적 사유의 표출 방법을 ‘感’ 또는 ‘通’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글의 논지를 파악것이 쉽지 않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

하기에 앞서, 『주역』의 직관적 사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덕화되고, 

그것이 『주역』의 도덕 체계 형성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주요 개념

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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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필자는 선행 연구의 분석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즉 철학사적 관점과 철학적 관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세 가지 들고 각각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 선행 연구 분석은 필자

의 연구가 지닌 독창성과 학술사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기

존의 연구 성과를 단지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이론들이 가진 장

단점, 특히 미진한 부분들을 필자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필자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이나 연구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세 가지 연구의 소개와 함께 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분

명하게 지적하고, 필자의 연구가 이 한계점들을 어떠한 내용으로 극복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연구 성과들과 

차별화되는 필자의 연구 방법론이 학술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도 함께 밝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필자의 연구가 『주역』에 관한 기

존의 성과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다.

연구 방법에서는 직관적 인식에서 ‘은유’라는 표현 방법을 주요한 

연구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필자는 ‘은유’가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 새

롭게 도입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은유’

와는 다른 방법으로 직관적 인식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그러한 연구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밝혀주어야만 필자가 사용한 ‘은유’의 개념이 

직관적 인식의 실체를 밝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은유’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인정되기

는 하지만, 필자의 말처럼 그것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36   제1부 중국유학

사실상 ‘직설’이나 객관적 언어를 통한 철학적 탐구가 중심에 있고, 은

유가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은유가 인간

의 사고와 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그와

는 기존의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 

인지과학이나 신경생물학 등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

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설로 수용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러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철학과 접목하는 시도는 매우 신선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가설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주장이

나 논리의 토대가 되는 이러한 이론이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

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연구방법론의 토대로 삼고 있

는 ‘은유’에 기초한 접근이나 인지과학, 신경생물학 등이 학술적 연구

의 방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관련 분야의 성과를 찾

아서 보여주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을 간단하게 제기해보

면, 먼저 필자가 말하는 직관 체제는 과연 현실의 세계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필자는 최초에 의식적으로 

접근했던 것들이 훈련을 통해 자동적인 직관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주

장한다. 그렇다면 직관도 또한 그 원천이 의식에 의한 이성적 분석적 

체계가 볼 수 있지 않는가? 경험을 통해 직관의 내용을 채워간다면, 그 

경험도 또한 의식의 밖의 것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이다. 

결국 직관도 또한 의식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의식의 변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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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경험의 반복에 의해 전혀 새로운 형

태의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그 새로운 무엇인가, 즉 직관은 경험과는 전

혀 무관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 예를 들어 활연관통 등과 같은 체험을 

통해 획득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인가? 그렇다면 그렇게 직관에 의해 획

득된 내용물들은 현실의 경험 영역을 벗어나 있고, 현실의 경험의 세계

와는 무관한 새로운 세계가 된다. 그것이 과연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의 

장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또는 가치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

는가?

다음으로 필자는 경험적 직관적 체계가 이성적 분석적 체계보다 인

간의 사유를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가? 필자가 경험적 직관적 체계

를 『주역』 사유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성적 분석적 체계가 접근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경험적 직관적 체계

가 접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역』의 사유 체계를 설명하는 데는 이

성적 분석적 체계가 아닌, 경험적 직관적 체계가 더 좋은 방법론이 된

다는 등 필자의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본론의 내용들을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역』에 한정해서 볼 경우, 이성

적 분석적 사유와 경험적 직관적 사유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례나 두 가지 『주역』적 사유의 특징

을 명확하게 언급해준다면,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감정과 은유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도 큰 영

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성적 사유와 직관적 사유가 선후 관

계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필자는 앞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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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사유에 의해 의식적으로 접근했던 것들이 훈련을 통해 자동적인 

직관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따르면, 시간적 선후 관계

로 따지면, 이성적 사유·훈련·직관적 사유의 순서가 된다. 그런데 직

관적 사유가 이성적 사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면, 최초의 인간의 사

유는 직관적 사유이고, 그것이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성적 사유-훈련- 직관적 사유-이성적 사유

와 같은 형식이 되는가?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이연승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 나타난 

효(孝) 담론」이다. 이 논문은 유교 문화권의 전통적 가치 중의 하나인 

효 개념이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사상과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론

적 토대를 탐색한 논문이다. 현대사회에도 효사상이 서구와 차별화되

는 동양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한국과 중국 등에서 효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가치 정립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효 담론의 

기원을 다룬 본 논문은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동양철학의 현재적 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필자의 말처럼, 효 개념의 기원을 따져보면 조상에 대한 제사나 부

모에 대한 자식의 역할이라는 의미로 그 영역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

데 한대 유교 국가의 출현과 함께 효는 단순한 가족 윤리의 영역을 뛰어

넘어, 국가를 위한 공동체의 윤리, 나아가 효치(孝治)라는 이름으로 국

가 통치의 이론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

와 같은 효의 외연 확장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동중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동중서가 효라는 개념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춘추

번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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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첫째, 음양오행 이론의 구조 속에서 효 개념을 우주론

적 의미를 함축한 철학 이론으로 구성하는 과정. 둘째, 『효경』의 논리를 

기초로 삼아, 효 개념을 지배자의 통치 이론으로 정식화하는 과정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동중서가 효의 우주론적 해석에 기반하여 정형

화된 효의 이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를 공동체의 윤리뿐만 아니라 

통치의 원리로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지배자에 의한 효치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동중서의 효 관련 연구는 필자의 언급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

적인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중국이나 일본에 이미 선행 연

구가 있지만,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향후 

국내의 효 관련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토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압축하여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중서가 음양오행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효 개념의 우주론

적 해석을 시도한 것은 동중서 사상체계 내에서도 중요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필자는 효를 오행에 배속하는 동중서의 논리 구조에 대한 분석에만 

천착하고, 그의 새로운 해석이 지닌 독창성이나 사상적 의미 등에 대해

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특히 필자는 동중서의 효 담론

이 천인상관적(天人相關的) 사유의 산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천인상관적 

사유가 동중서만의 고유한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천인상관적 사

유 자체가 동중서 효 사상의 특징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동중서가 천인상관론적 관점에서 효 개념을 이론

화한 것이 그의 효 담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사상사적 의미라고 평가해

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 말기부터 『여씨춘추』나 『회남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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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상관적 사유가 원시적인 형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음양오

행의 구조와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은 동중서라고 할 수 있

다. 동중서의 재이설이나 삼통(三統)과 사법(四法)에 기초한 왕조교체설 

등의 대표적인 이론들은 모두 음양오행이라는 자연 법칙을 인간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천인상관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효과 관련된 이론도 『효경』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동중서에 의해 우

주론적 의미로 체계화됨으로써 한대 효치 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었다. 즉 동중서가 효 개념을 천인상관적 관점에서 해석함으

로써 효는 단순한 가족 윤리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 전체를 관통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인식되었고, 천자에 의한 효치의 당

위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중서의 천인상관적 사

고에 기초한 효 담론이 유교 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으며, 그 이론에 기초하여 예교(禮敎) 국가의 실현도 가능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이론이 후대의 수많은 비판 철학자들

의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담(桓譚)·

장형(張衡)·왕충(王充)·왕부(王符)·중장통(仲長統)·공융(孔融)·예

형(禰衡) 등 한대의 대표적인 비판철학자들이 공통의 비판 대상으로 삼

았던 것 중의 하나가 예교(禮敎) 도덕이며, 그 이론적 토대 중의 하나가 

바로 천인상관설에 기초한 동중서의 효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으로 왕충은 “천지(天地)가 기(氣)를 서로 합하여 만물이 저절로 생기니, 

마치 부부가 기를 서로 합하여 자식이 저절로 생기는 것과 같다”(『論

衡』 「自然」: 天地合氣, 萬物自生, 猶夫婦合氣, 子自生矣.)거나, “정욕이 움직

여서 서로 기를 합하고, 기를 합하여 우연히 자식이 생긴다”(『論衡』 「物

勢」: 夫婦合氣, 非當時欲得生子, 情欲動而合, 合而子生矣. 且夫婦不故生子,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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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天地不故生人也.)고 하여, 동중서의 천인상관론을 겨냥한 기계론적인 

천도자연관(天道自然觀)을 전개했다. 그리고 중장통(仲長統)은 효 자체

를 부정하면서 예교 국가의 지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의 반예교적

인 비판 사상은 동중서의 천인상관적 효 담론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은 동중서의 효 개념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답게 『춘

추번로』에 보이는 효 개념이나 『효경』 관련 내용의 출전이나 문장 구조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분석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론

의 세 개의 장이 모두 개별적인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세 개 장의 상호 

관련성이나 글 전체의 방향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남는

다. 필자는 서론에서 『효경』의 형성이나 효치의 실현이 한대 유교의 국

교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중서의 효와 효치의 담론도 그 과정

에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중

서가 효 개념을 철학적으로 이론화하는 과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효치

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문의 구성도 〈효의 음양오행적 해석〉 

→ 〈『효경』에 기반한 효 이론의 체계화〉 → 〈통치 이론으로서의 효치의 

정립〉 등과 같은 단계로 논지를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필자의 

논문 집필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 논문은 한대 사상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성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대 사상

사 연구의 핵심 주제 중에서도 유교 국교화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인데, 필자의 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유교 국교화의 문

제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영향이 중국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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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퍼져서 지방의 항촌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친 시기가 언제이며, 그

것을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 많은 부분에서 연구

가 미진하다. 그런데 동중서의 효 담론이 유교 국교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필자의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확대된다면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평가와 전망

2017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73편이다. 2015년도 71편, 2016년도 65편과 비교

해보면 편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시대별로는 선진시대가 전체 73

편 중 67편으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했고, 진한시기는 6편으로 예년

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진한시기 이후의 논문이 2015년과 2016년

에는 각각 2편과 3편이 발표되었으나, 올해에는 한 편도 보이지 않는

다. 진한시대의 논문이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매년 발표된 것은 다

행이지만, 진한 이후부터 송대 이전까지의 연구는 연구 대상에서 거

의 제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이라

는 측면에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올해의 분석에

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73편의 논문 중에 박사 논문이 예년에 비해

서는 월등히 많은 18편이나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학문 후속 세대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서 향후 이들 신진 학자의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



제1장 선진·한당시기 유학연구   43

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순자에 대한 연구가 

14편으로 대폭 상승했으며, 내용면에서도 순자 철학의 사상사적 의미

를 밝힌 거시적인 연구로부터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시적

인 연구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14편 중에서 박사 논문이 5편을 차지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

이다. 향후 이들 신진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순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로 대표되는 한대 유가 사상가들의 연구가 끊어지

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대 철학은 

선진 유학과 송대 이후 유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연구 영역이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경학사상, 철학, 교육 분야가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정치 및 경제 분야가 작년에 비해 반으로 줄어든 3편에 그

쳤다.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 관련 연구가 작년의 5편에 비해 압

도적으로 많은 13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도 『주역』의 괘효나 주

요 개념의 의미를 천착한 연구나 『주역』 관련 출토 문헌을 분석한 연구

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주역』 연구

가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춘추』와 『예기』 등과 

같은 기타 경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전

은 유학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원형 텍스트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유학 

연구를 위해서는 『주역』뿐만 아니라 기타 경전에 대한 연구 활성화 방

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학분야의 연구는 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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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대, 그 중에서도 공자와 순자, 맹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연구의 영역이나 방향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즉 최근 학문의 융복합이나 인성교육,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시

대적 추세에 맞춘 연구의 다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학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유학 사상이 가진 현대적 의미를 끊임없

이 드러내야만 유학이 현재성을 지닌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